
중국의 면방직품 수출 계속 부진 

 

중국의 면방직업계단체인 중국면방직행업협회(中國綿紡織行業協會)는 그 

동안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였던 신형 폐렴(肺炎) SARS(重症急性呼吸器症候

群)가 수출 및 중국내 시장판매 등 면방직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

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 

중국 전국 29개 성(省)·시를 중심으로 총 98개 대형기업의 경영상황을 조

사하였다. 조사는 ①판매계약 상황 ②수출 현황 ③2003년도 하반기의 생산전

망의 세 부분으로 추진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. 

이에 따르면 “판매계약 상황”에 따라 설비가동율이 “50% 정도 저하한 기

업”이 25.5%, “70% 이상 저하한 기업”은 47%를 점하였고, 도합 약 72%의 기

업이 공장가동율을 50% 이상 저하시키고 있어 SARS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

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. 그런데 2003년도 상반기에 계약된 분은 

이미 끝이 나서 SARS로 인한 업계의 타격은 6월 이후로 몰려 표면화될 것

으로 분석하고 있다. 

“수출현황”에서 “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출될 것”이라는 기업은 31.6%인

데, “수출이 감소될 것”이라는 기업은 62.2%에 이르렀다. 특히 WHO(세계보

건기구)로부터 SARS 유행지역으로 지정된 북경시, 하북성(河北省), 산서성(山

西省), 광동성(廣東省) 등의 면방직기업들은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. 

“2003년도 후반기의 생산전망”은 “작년 동기보다도 증산가능”이라고 답한 

기업은 14.3%였고, “별 변화가 없다”고 예측한 기업은 34.7%, “감산해야 할 

것”이라는 기업은 51%에 이르러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절반 이상임을 조

사결과 알 수 있었다. 

이 조사보고는 중국의 권위기관이 SARS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



SARS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하여 발급하는 “방직품 수출검사 증명”

을 새로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, 면방직품의 생산원가에 큰 비중을 

차지하고 있는 원면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, 중국의 매크로컨트롤(macro-

control : 거시적 관리)를 강화함으로써 면방직품의 국제적 이미지를 다시 세

우도록 전력을 다하기를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. 


